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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갤러리에서는 201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경희 작가의 초기작에서부터 최근작 목구목판화(Wood Engraving) 개인전을 한다. 이 전시는 올해 핑크갤러리가 2011년 3월 오픈하여 맞는 8번째 초대 기획전이다.
이경희 작품은 목구목판화(Wood Engraving, 우드 인그레이빙)작업으로 인간과 자연을 소재로 한다. 하늘 위에 둥둥 떠있는 모자. 챙이 넓은 비대칭의 여자 모자 뚜껑에는 둥지가 있고, 남자 중절모 두껑에는 구름이 얹혀 있다. 이 두 판화그림의 제목은 <여행>이다. 작가 이경희는 "'둥지'는 여성의 정착 본능을, '구름'은 남성의 방랑 본능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달콤한 거짓말>의 입술 안에는 산발한 관능적인 여인, 여성성기 모양의 꽃, 철조망, 양 떼, 새 등이 새겨져 있다. 한 입에서 환상적인 혹은 음습한 이미지가 발산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속마음을 감춘 채 포장되어 나온다는 점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미술평론가 고충환씨는 이씨의 작품에 대해 "<달콤한 거짓말>이라는 제목에서도 암시되듯 작가는 이 일련의 작품을 통해서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한다. 미술계와 정치계의 온갖 빈 말들, 허언들, 감언이설들에 날카로은 칼을 들이댄 것이다"고 해석했다.
“현대소비사회에서 물질적 욕망이 계속 되어지며 그로 인한 상대적 결핍과 소외는 인간의 내면정서로 파고들어와 불안 바이러스로 정신적 불균형을 초래한다…물직적 욕망과 정신적 소외의 틈 사이에 갈등하는 현대인의 불안한 이중적 자아를 표현했다.“ 라고 작가는 말한다. 

이경희는 이화여자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서양학과를 졸업, 나무화랑에서 첫 개인전(1993),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개인전(2009), 그 후 2년 만에 이경희의 9번째 개인전을 핑크갤러리에서 전시한다. 그룹전으로는 국제판화네트워크-한국현대판화전 (파주, 2006), 서울미술대전-판화 (서울시립미술관, 2007), 한국현대판화1958-2008 (국립현대미술관, 2008), 3인3색 판화전 (금산갤러리, 일본, 2008), Print your life-포트폴리오전 (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2009), The Prints 이경희-정희경 2인전(갤러리 마노, 2010) 등 참여, 아트페어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국제판화사진아트페어(SIPA), 2011년 핑크아트페어서울(PAFS)에 참여했다. 현재 이경희의 작품은 국립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대영박물관(영국), 호주대사관(서울), 철강신문(서울)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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